
<교환학생 수기(일본권)> 
정고은 

 

저는 2010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일본 에히매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약 10개월 동안, 알차게 일본에서의 유

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파견 학생들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일본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한국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장 기본적인 부분

들만 공부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일본은, 책에서 나온 문법과 일상 생활에서 쓰는 회화체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더군다

나, 제가 있었던 에히매현은 ‘이요벤’이라고 하는 에히매현 만의 고유한 사투리를 쓰는 곳이었

습니다. 기본적인 문법만 공부하고 유학을 온 제가, 사투리까지 알아 듣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 날,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알아들을 수 없

는 일본어였습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담당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영어로 소통 

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소통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알아 들을 수도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

다. 그래서, 파견 나갔던 첫 학기(2010년 2학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본어 수업만을 들었습니

다. 저 외에도,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일

본어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절하고 쉽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즐겁게 일본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 이렇게 세가지를 섞어 쓰는 언어이기 때문

에 세가지를 모두 공부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특히 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본 한자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어 수업만으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일본어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수업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 갈 것 같은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 한 것

보다 일본어는 놀라운 속도로 늘었고, 2011년 1학기(전기), 전공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어 수업을 들은 것 역시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만, 역시 일본어 실력이 단시간 동안 빠르

게 늘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부족하고 느리지만 일본어로만 의사소

통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굉장히 배려해준 덕에,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천천히 쉬운 일본말로 설명해주는 사람들 덕에 천천히 일본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

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어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어가 유창한 파견 학생들 역시, 초기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생각보

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말하는 일본 사람들의 어투도 문제였지만, 혹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

지 못할 까 긴장 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고 싶어 영어를 공부했던 제가, 뜻밖의 기회로 일본에서 교환학생으

로 있으며 일본어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어학이라는 것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실전에서 익혀야 가장 빨리 늘 수 있다는 것을 절

실하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수업을 듣는 문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족하지만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

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몇 십 명씩, 혹은 몇 백 명씩 같이 듣는 수

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즉시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도 폐였으며, 질문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업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표시 해 두었다가 수업이 끝난 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또

한,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해 주신 내용에서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경우,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필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

구와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친구들은, 제가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경우 부탁하면, 다시 한번 한자를 써 줬으며 과제며 쪽지시험, 레포트, 시험, 휴강 등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어렵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에 관해서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모든 수업마다 노트를 준비해서, 

수업에서 받았던 프린트를 모두 한국말로 번역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어떤 수업은 책에 있는 

단원을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일본어 공부하는 

겸, 확실히 전공 지식을 쌓는 다고 생각하며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번역하여 내용을 이해했습

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모범생들이나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며 비웃었을 방법으로 열심히 수업 준

비를 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해 가지 않으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

하게 공부 해 갔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포기 하지 않고 레포트, 쪽지시

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학부 특수지원교육학과 청각장애코스의 교환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과 학

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일본어도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특유의 깍듯

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져 사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일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누구보다 즐겁고 유쾌한 친구들이라고 느꼈습니

다. 한국인인 저에게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

니다. 저도 평소에 일본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면서, 일본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일본에 대해 더 큰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면서, 일본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문자 그대로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웃고, 편안한 자리에서 제 일본어 실력을 더 많이 늘 

수 있었고, 또한 일본 친구들과의 우정도 두터워 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자리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다

가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본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친해진 일본 

사람들이 제 일본에서의 생활에 상당한 부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친해지지 않았다면, 전 한국의 유학생들과의 추억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10개월. 초반에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들었지만 즐겁게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버텼다는 생각이었었지만, 이 수기를 쓰면서 10개월 동안의 유학생활을 정

리한 지금, 너무나 많이 배웠고 느꼈으며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제 수기가 앞으

로 일본에서 유학 할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